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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시즌 미국 무대에 본격적으로 진

출하는 박성현(24)이 미국여자프로골

프(LPGA) 투어 인터넷홈페이지에 새

해주목할선수로지목됐다

LPGA 투어 인터넷 홈페이지는 5일

2017년 주목할 선수를 소개하며 첫 승

을 노리는 선수와 메이저 대회 첫 우승

에도전하는선수를나눠게재했다

박성현에대해서는2017시즌신인이

지만 생소한 선수가아니다라며 지난

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에서 7승을 거뒀고 LPGA 투어 대회에

도 7차례 출전했다고소개했다

이어 LPGA 투어는 7차례대회에서

6번이나 13위이내의성적을냈으며 5개

의 메이저대회에서는두번이나 3위이

내에 입상했다고 이번 시즌에 대한 기

대감을 키웠다

박성현외에재미동포앨리슨리도첫

우승가능성이있는선수로평가됐다

LPGA 투어는 앨리슨 리에 대해 이

미지난해KEB 하나은행챔피언십에서

우승할뻔했지만연장전에서패했다고

소개하며특히UCLA에서학업을병행

하며 투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

조했다

메이저대회첫우승을노리는선수로

는 양희영(28PNS창호) 김세영(24미

래에셋) 이미림(27NH투자증권) 등

한국선수들이대거지목됐다

양희영은메이저대회에서 10위 안에

14차례나들었고김세영은최근10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5차례나 10위 안에 드

는등우승권을맴돌았다

이미림 역시 최근 3년 사이에 메이저

대회 10위 이내 성적을 세 차례 기록하

는 등 곧 메이저 왕관을 쓰게 될 선수

로거론됐다

이들 세 명 외에는 메이저 대회에서

톱10 성적을 통산 12차례 기록한 앤절

라 스탠퍼드(미국)가 메이저 첫 우승에

도전하는선수로꼽혔다 연합뉴스

썰매 불모지 금밭으로 닦은 윤성빈

윤성빈(23한

국체대)은 고교 3

학년이던 2012년

만 해도 엘리트

스포츠는접한적

없는보통학생이

었다

그러나운동신경하나는탁월했다

키가178인윤성빈은제자리점프로농

구골대를잡을만큼순발력이 뛰어났다

그의재능을알아본체육선생님이스켈

레톤을해보라고권했다

서울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이사였던이

선생님의 권유가 윤성빈의 인생은 물론

한국스켈레톤의역사까지바꿔놓았다

4년여가 지난 2017년 1월 윤성빈은 올

림픽금메달후보로꼽힌다

썰매는 모양과 타는 방식 등에 따라 크

게스켈레톤과봅슬레이 루지로나뉜다

스켈레톤은일반썰매와생김새가비슷하

다 선수는머리가앞쪽으로가도록썰매에

배를대고누워 10001500m의트랙을내

려온다최고속도가시속 150에가깝다

동계올림픽이가장권위있고세계선수

권대회와 월드컵이 그 뒤를 잇는다 월드

컵에도세계에서내로라하는선수가대부

분출전한다

한국 스켈레톤에 혜성같이 등장한 윤성

빈은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서한국썰

매역사상최고의성적인16위를기록했다

한국이 2018년평창동계올림픽을유치

하면서그동안국내에서 찬밥신세나 다

름없던 썰매 종목은 전에 없던 든든한 후

원을받게됐다

피나는노력과정부와기업의이런지원

에 힘입어 윤성빈은 눈부신 성장세를 보

였다

20152016시즌은 세계랭킹 2위로 마

치며세계썰매계를깜짝놀라게했다

윤성빈은 8차례의 국제봅슬레이스켈레

톤경기연맹(IBSF) 월드컵에서 금메달 1

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땄다 세계

선수권대회에서는은메달을획득했다

시즌을 마치고 지난해 3월 귀국한 윤성

빈은 공항 인터뷰에서 2인자는 말이 없

다 1위에 오를 때까지 묵묵히 하겠다 결

과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켈레톤의 우사인 볼트로 불리는 세

계랭킹 1위 마르틴스 두쿠르스(33라트

비아)를의식한발언이었다

윤성빈은 지난해봄 여름 가을 비시즌

을거치며더무럭무럭자랐다

20162017시즌 출발은 지난 시즌보다

더좋다

올 시즌 들어 5일 현재까지 2차례 월드

컵을 치렀다 윤성빈은 첫 대회에서부터

금메달을목에거는기염을토했고 두 번

째에서는동메달을획득했다

이번시즌현재세계랭킹도 2위로 지난

시즌최종순위와같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첫 두 대회 성적

이 12위 4위였다가 이후 순위를 끌어올

렸다는점에서이번활약이더눈부시다는

평가가나온다

썰매는어느종목이상으로경기장적응

도가성적에큰영향을미친다

어지간히기량이월등하지않으면눈을

감고내려올수있을정도로트랙에 익숙

한선수를당해내기쉽지않다

이미세계최상위권인윤성빈한테 2018

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관심이 집

중되는이유다

10년가까이 1위를놓친적이별로없는

절대 강자 두쿠르스는 이번 시즌 들어 흔

들리고있다 월드컵 1 2차대회에서각각

4 5위에 그쳐 현재 세계랭킹이 4위로 처

졌다

윤성빈본인과국내썰매계모두두쿠르

스를 거대한벽으로여겨왔다

윤성빈이평창트랙에서끝없이반복훈

련을하고다치지않는등여러운까지따

르면올림픽금메달도불가능하지않을전

망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썰매 불모

지나 다름없던 한국이 어느덧 세계 최강

국의하나로우뚝섰다 연합뉴스

한국스켈레톤에혜성처럼등장한윤성빈은평창동계올림픽기대주로주목받고있다

윤성빈이지난해2월아시아최초로월드컵에서금메달을따고환호하는모습연합뉴스

LPGA 첫 승 도전 박성현

메이저노리는김세영이미림
새해주목할선수 선정스켈레톤 1인자 넘고우승

평창올림픽금메달후보로

대한체육회는 현재 운영 중인 K스

포츠클럽 명칭을 스포츠클럽으로 바

꾼다고 5일밝혔다

체육회는K스포츠클럽은최근논

란이 되는 K스포츠재단과 이름이 비

슷해최순실게이트와관련이있는것처

럼 오해를 샀기 때문에 단순하게 스포

츠클럽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

했다

이에따라기존의 K스포츠클럽에서

K를빼고지역명을붙여마포스포츠클

럽과같이이름을붙인다는것이다

체육회는 지난해 11월부터지역체육

회와 전국 K스포츠클럽 관계자 등 다

양한현장의견을청취했으며이를토대

로 12월말에체육회스포츠클럽육성위

원회 자문을 거쳤다며 공공스포츠클

럽 국민스포츠클럽 코리아스포츠클럽

등다양한 의견이나왔으나최종적으로

스포츠클럽으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스포츠클럽 공공성을 강조하고

사설 스포츠클럽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대한체육회로고를쓰기로했다

체육회는 전국 37개 K스포츠클럽

에 명칭변경을통보할예정이며 3월말

까지신규스포츠클럽 13개를공모해선

정한다 선정된스포츠클럽에는 3년간 6

억9억 원이지원된다

스포츠클럽은 국민 건강 증진과 운동

하는 선수 육성을 목표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종목을저렴한비용으로즐길수

있는공공스포츠시설이다

연합뉴스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 명칭 K 뺀다


